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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

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로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모-

자녀 관계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모-자녀 관계 만족

도를 매개로 해서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직접

적으로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지 않고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여성 한부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한부모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들이 논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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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single mother’s economic stress in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perceived by parents and whether mother-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mediate in the 

process.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path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re as follows: 

First, single mother’s economic stress has negative effects on  mother-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Second, mother-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has positive effects on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It 

was proved that mother-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exerted as mediating variables. Therefore, 

existent mother-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have full mediated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tress and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Based on the findings, practice implications to 

improve social competence of single mothers’ childre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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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가족유형이 생겨나

고 있고 그 중에서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가족이 

한부모 가족이다. 현재 한부모 가족은 전체 가족에서 

11%정도를 차지하고 있고[1], 남성 한부모 가족이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나 여전히 여성 한부모 가족이 2.8

배 정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 여성 한부모 가족

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고 이로 인

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다[3]. 이는 혼자서 생

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로 인해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

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차별, 고용차별, 임금차별 등을 

받고 이로 인해 구직이 어렵고, 구직이 되더라도 안정적

인 고용의 형태를 가지기 어려우며, 임금도 남성에 비해 

1/3정도만을 받고 있다[4]. 낮은 가구 소득은 부모의 경

제적 스트레스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3]. 장시간 노

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은 자녀와의 시간을 갖기 어렵게 

하고 이러한 요소들은 전반적인 양육활동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며 이로 인해 여성 한부모 자녀는 전반적인 성장

과 발달에 취약하다고 보고되고 있다[5]. 인간은 태어나

자마자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성장과 발달하는 과정

에서 사회관계들이 확장되며,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역

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

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자기에 대한 인식의 토대가 되는 

자기개념이 성립된다. 사회구성원으로 성공적인 발달을 

하기 위한 자기개념의 요소 중에서 핵심 요소로 강조되

고 있는 것이 사회적 유능감이다. 

사회적 유능감이라는 용어는 White(1960)가 ‘주위환

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능력’을 사회적 유

능감(social competence)이라는 용어로 처음 지칭하여 

사용하였다[6]. 사회적 유능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자원을 통합하

는 능력이다[7]. 사회적 유능감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 중에 핵심역량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인관계역량

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

감을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의 적응을 위해 타인

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 및 

대인관계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유능감은 공

격성, 문제 행동 등을 예방하는 보효요인으로서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8]. 발달학적 측

면에서 보면 사회적 유능감은 후천적인 학습이나 환경을 

통한 경험 등을 통해 얻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경제

적 취약성과 관련되어 짐이 보고되고 있다[9]. 주관적 경

제적 압박감은 자녀의 학교생활과  자녀 발달에 부정적

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10].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의 지적 능력 뿐 아니라 친구관계, 학교에서 행동문

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11]. 또한, 가정의 소득수

준이 자녀의 사회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12]. 이러한 

결과로 인해 선행연구들에서 여성 한부모 자녀가 양친부

모 가족에 비해 대인관계 능력과 사회적 유능감이 부족

하다고 보고되고 있다[13]. 즉, 여성 한부모는 소득의 부족

으로 인해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고 이는 자녀의 사회적 유

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 한부모 자녀라고 항상 부정적인 측면만

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며 성

공적인 발달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

(Stress Process Model)에 의하면 1차 스트레스 요인이 

2차 스트레스 요인을 야기하고, 2차 스트레스 요인은 개

인이나 가족의 심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

한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이나 가족, 사회적 자원이 스트

레스 요인들과 심리적 결과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하게 된

다[14]. 따라서, 여성 한부모의 소득의 부족은 경제적 스

트레스를 야기하고 이러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

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과정에 관련되어지는 제 3의 요인

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유능감은 부정적인 환경에 의해 저해되어질 수

도 있지만, 가족의 관계적인 측면을 포함한 가족환경 영

향에 의해 위험이 줄어들 수도 있다[15]. 즉, 여성 한부모

의 졍제적 스트레스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가족환경에 의해 그 방향성이 변

화될 수도 있다. 가족 구성원들이 상호 간에 정서적 유대

감과 결속력을 가지면 가족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황

적, 발달 단계상의 스트레스를 기능적으로 해결할 수 있

게 된다[16]. 사회적 유능감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

향을 받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

며[17]. 기본적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하게 

된다[18]. 인간이 처음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사회적 관

계는 주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가 타

인과의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19]. 가정 내 가족자원

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가족구조보다 부모-자녀 관계의 

만족도가 자녀의 긍정적 발달과 관련되어짐을 강조하고 

있다[3]. 자녀의 발달은 부모- 자녀 관계의 산물이며, 부

모와 자녀가 원만한 관계를 가질 때 자녀는 건강한 발달

을 할 수 있게 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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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한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 행동의 기본이며, 자녀 최초의 대인관계인 

동시에 가장 밀접한 사회관계가 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

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성 한부모의  모-자녀 관계가 자

녀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며[13], 부-자녀 간 보다 모

-자녀 간의 부정적인 관계가 자녀의 친사회성이나 공격

성과 높은 관련이 있으며[21], 따뜻하고 지지적인 어머니

-자녀 관계는 자녀의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낮추고[22], 

부모-자녀 친밀감이 자녀의 성별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3].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긍

정적이고[23],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

이 높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가 높은 경우 사회적 유능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24]. 

부모가 해주는 또래에 대한 대화나 조언이 자녀의 사회

적 유능성과 관련된다[6]. 부모와 공감적이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경우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되고,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유능성

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가족 내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향

상된 경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타인들로부터 긍정적인 인정을 받는 기회가 증가한

다[25]. 부모와의 친밀하고 애정적인 관계는 자녀가 정서

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가족 이외의 다른 사회적 관계

에서 다양한 역할과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는 원동력을 

공급한다[26]. 부모-자녀 관계에서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는 감정을 공유하게 되고 부모- 자

녀 관계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자녀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완충역할을 한다[27]. 즉,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

달을 긍정적으로 이끌고[26],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고, 원

만한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를 잘 형성 할 수 있도록 

이끈다[27]. 이렇듯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는 자녀의 사

회적 유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는 자

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28]. 하지만 부모의 물적 자원이 결

핍되어 있더라도 가족 내 자원이 충분하다면 청소년이 

긍정적인 인적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29]. 선행 연구에서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교우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고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통해서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0].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지만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부모-자녀와의 관계 같은 가

정 내 관계자원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적 결과에 끼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가정 내 부모-자녀 관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31]. 즉,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부

모-자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이점이 자녀

의 교육적 결과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감소하게 된다.. 

자녀의 교육 결과에 기여할 수 있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은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 때 극대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한부모가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높으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

[10,11], 부모-자녀 관계[25,32], 자녀의 적응[15,27] 관

련 연구들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들 세 변인들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과 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모-자녀 관계가 경제적 스트

레스와 결합해서 작용하는 경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적 유

능감의 관계를 단선적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다차원적으

로 확인함으로써 경제적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좀 더 정

교하게 확인하고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

성 한부모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

질적이고 효과적인 보호요인을 탐색하고 여성 한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실천적인 개입을 위한 기초적 토대를 마

련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

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여성 한부모의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

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매개

하는 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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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의 연구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는 여성 한부모로

서 18세 이하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어머니 206명

이다. 표집절차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며 18세 이하 자

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여성 한부로를 모집단으로 설정

하고 유의표집 하였다. 조사는 2017년 10월 23일부터 2

월 16일까지 진행되었고, 총 233부가 회수되었으나 결

측값이 많거나 불성실한 응답자로 판단되는 27부를 제외

하고, 총 20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자

녀의 사회적 유능감은 Harter(1982)의 Self 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을 전경숙(1992) 이 번안 구성한 척

도 중 사회능력 9문항을 사용하였고 신뢰도가 .712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학교생활, 교우관계, 사회능력(예로 다

른 친구들과 함께 잘 어울려 지낸다)문항으로 구성되었

고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 독립변수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

는 Conger 등(1992) 개발하고 오승환(2001)의 연구에

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는 .885로 나타났다. 의복비, 교통비, 집세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있고,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매개변수

인 모-자녀 관계 만족도는 척도는 Byun(1999)이 개발하

고 변경화(1999)가 타당도를 입증한 모-자녀 관계 만족

도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30문항이며 신뢰도가 .870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사소통(예로 나는 자녀와 이야

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다), 심리 내적(예로 나는 내 자녀와 

잘 통한다고 생각한다), 관계 측면(예로 내 자녀들을 나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거워한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및 

여성 한부모 특성에 대해서는 SPSS 22.0 Package를 이

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

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과정

을 분석하고자 AMOS 21.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후에 여성 한부

모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

서 모-자녀 관계 만족도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분석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연구대상자의 안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대로는 30대 미만 91명(44.2%), 40대 80명(38.8%), 

50대 35명(16.9%)로 나타났다. 학력 분포는 고졸이하

(57.2%), 전문대졸(24.2%), 대졸(18.4%)로 고졸 이하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인 수준은 기초생활수급권

자(36.4%), 차상위 계층(31.6%)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70%정도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자

녀 수는 1명(56.3%), 2명(35%), 3-4명(8.8%)순으로 과

반수 정도가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여성 한부모의 주요 특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1.66의 평균값을 보였고,  모-자녀 관계 만족

도는 5점 만점에 3.26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은 4점 만점에 3.20으로 나타났다.

Divison
Frequnc
y(N)

Percentag
e(%)

Age grop

under 30 91 44.2

40-50 80 38.9

over 50 35 16.9

Education 
level

less than high school 118 57.2

professional college 
graduate

50 24.2

college graduate 38 18.4

Economic 
level

basic livelihood recipient 75 36.4

lower incom group 65 31.6

others 66 32.0

Number 
of 

children 

1 116 56.3

2 72 35.0

3-4 18 8.8

Table 1.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min. max. M SD

economic stress 1.00 3.25 1.66 .55

mother-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2.33 4.60 3.26 .42

social competence 1.56 5.00 3.20 .64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mai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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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로모형분석

3.2.1 측정모형 검증

모형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구조모형이 가정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살펴보며 검토하는 절차로 적합도 지수를 통

해 알아보게 된다. 본 모형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서 절대적 적합지수로서 x²과 GFI, RMESA를 사용하였

고,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부합도 평가를 위해 비

표준 적합지수 TLI와 표준적합지수 NFI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x²이 11.114이고 그 확률치가 .134로 모델의 적

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매우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GFI, TLI, NFI의 지수들이 

모두 .9이상이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ESA가 

.054로 나타나 본 모형의 모형 적합도가 매우 높다고 판

단해 볼 수 있다. 

Model

fit

x² df p GFI RMESA TLI NFI

11.114 7 .134 .990 .054 .971 .975

Table 3. Estimates & Goodness-of-fit index

3.3.2 구조모형검증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결과를 경로도형으로 도식화하면 

Fig. 1과 같고 경로계수를 제시한 것은 Table 4와 같다.

M- C

E-S S-C

MC1MC1

.78

***

.96

***

-.17*
.79

***

SC1ES2ES1

.44

***

-.66

***

SC2

-.03

.73

***

.99

***

Fig. 1. Mediation Model

분석결과는 첫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고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

적 스트레스는 모-자녀 관계 만족도(β=-.173, p < .05)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 한부모

의 경제적 스트레스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낮추는데 기

여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

적 스트레스가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거쳐 자녀의 사회

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통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자녀 관계 

만족도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β=.789, p < .001)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녀의 사회적 유

능감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틍해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

스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고,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검증되었다. 

Path B β S.E t값

P-C Rel Sat ←
Econ Stre

-1.498 -.173* .643 -2.331

Soci Com←
P-C Rel Sat

.035 798*** .007 4.942

Soci Com←
Econ Stre

-.013 -.035 .032 -.416

*p <. 05  **p <. 01  ***p <. 001 

Table 4. Structural Analysis of Model

3.3.3 여성 한부모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관련 변인들

     의 효과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관련 변인들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

하여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적 스트레스에서 부터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경로에 나타나는 간접효과를 분석해 보았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

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모-자녀 관계 만족

도를 매개로 하여(β=.138, p < .01) 38)로 하여 영향을 

미쳤다.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은 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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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영향(β=.798, p < .001)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의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통해 총 효과를 분석해 본 결

과 모-자녀 관계 만족도((β=.798, p < .001), 경제적 스

트레스(β=.138, p < .01)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한부

모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자녀 관

계 만족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자녀의 사회적 유

능감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모-

자녀 관계 만족도가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tandard 
variable 

predictive 
variable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P-C Rel Sat Econ Stre -.173 -.173

Soci Com
Econ Stre .138 .138

P-C Rel Sat .789 .789

Table 5. The  Analysis of Mediation Effect

한편,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

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에

서 통계량은 2.11이며 양측검증 p=0.03이다. 따라서 경

제적 스트레스가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거쳐 자녀의 사회

적 유능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

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스트레스가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자녀의 사회적 유능

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고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해서 자녀의 사

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관련 변인들의 영향

력을 분석해 본 결과 직접효과는 모-자녀 관계 만족도(β

=.789, p < .001)가 나타났고,  전체효과는 모-자녀 관계 

만족도(β=.789, p < .001), 경제적 스트레스(β=138 p < 

.01) 순으로 나타나,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자녀의 사회

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

레스가 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에서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

스가 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시

한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10,29]. 또한, 모-자녀 관계 만

족도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모-

자녀 관계 만족도를 통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

는 영향보다 더 큰 설명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선행연

구들에서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

적 유능감을 저하시킨다는 연구[10-13]와 달리 본 연구

에서는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주지 않고,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통해서만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교우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자

녀 관계를 통해 미친다고 제시한 것[30]과 비슷한 결과이

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자녀의 사회적 유능

감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제외시켜 분석

한 결과 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에 모-자녀 관계 만족도의 영향력이 그만큼 높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

스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단선적으로 연구하기 보다 

다차원적인 수준에서 좀 더 정교하게 연구를 진행하여 

그 관계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여성 한부모가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모

-자녀 관계 만족도가 높으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사이를  매개하

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증한다면 여성 한부모 자녀의 사회

적 유능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여성 한부모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

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여

성 한부모의 낮은 소득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므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는 여성 한부모의 탈빈곤 정책에 관심을 두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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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인지 정책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가져가야 할 것

이다[33]. 현재는 여성 한부모 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

인 정책이나 지원이 없으며, 지자체별로 직업 교육을 받

는 경우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을 하거나 이러한 지원도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성 한부모의 고용 촉진을 위

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일시적인 고용

이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장 내 승진 기회의 박탈이나 임금 차별의 점진적인 완

화를 위해 사회적인 인식과 기업문화의 변화를 위해 국

가적인 차원에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보다 모-자녀 관계 만

족도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이며, 경제적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모-자녀 관계 만족도

가 높으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력이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성 한부모 가족

의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인 

개입방법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져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

들에서 부모와 보내는 시간의 양이 부모-자녀 관계의 질

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 여성 

한부모의 시간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 방

안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자녀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부모-자녀 관계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25,34,35]. 여

성 한부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

법과 기술에 대해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한부

모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전체 여성 한

부모 가족에 일반화 하는데 한계를 갖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

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모-자녀 관계 만

족도의 완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하지만, 여성 한부모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이 외

에도 더 많이 존재함으로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부모가 된 기간이나. 

한부모 이유와 같은 개인적, 환경적 특성과 자녀의 나이, 

성격적 특성에 따른 차이도 추가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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